
신앙과 용기 

 

마르코 복음 5:36--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현재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유행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폐쇄되어 모두에게 슬픈 

나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인내와 용기의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믿음과 용기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는지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진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절대 믿음을 잃지 말고 항상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루카 복음서 22:42)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치유자 및 제공자로서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신앙은 그 

기적을 삶으로 불러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강하게 다지기를 요청합니다. 

 

친애하는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MLC 회원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전염병에 맞서 희망이 없고, 힘이 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과의 

유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는 강한 믿음을 키우라 하시고 시험에 이르러 겁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라 하시며 모든 두려움을 맡기라 

하십니다.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도 대표 사라이야 산제이 

 

 



이달의 MLC:  인도 

인도에 MLC 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94 년입니다. 이제 인도에는 싱푸르, 니르말 딥, 기안 딥, 

빈다, 오디샤, 그리고 남쪽에 안드라 프라데시, 이렇게 여섯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현재 각 그룹은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며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에 오면 일상 

생활에서의 신앙에 대해 서로 이야기도 하고, 독서도 합니다. 성경구절을 천천히 읽고, 의미를 

생각해본 다음, 느낀 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삶 속 희비에 대해 서로 나눕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빈다 MLC와 빈다의 멘토인 SM아우구스투스 수린 수사님은 모든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를 위한 회상의 날을 기획했습니다. 사진에서 그룹과 활동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020 년 3 월 7 일 토요일 저녁, 빈다 MLC 회원들은 저녁 7 시에 아샤 딥 지역 예배당에서 회상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북쪽 지역에서 온 모든 MLC 그룹이 회상의 날을 위해 봉가부루로 

향했습니다. 아침 9 시에 출발해서 10 시 30 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 마자, 산 (성모 

성지)에 위치한 마리아부루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빈다, 싱푸르, 니르말 딥 

(콜람비), 란치에서 왔으며 SM 수련자와 양성담당자가 함께했습니다. 모두 60 명의 

마리아니스트들이 참석했습니다. 

성모성지를 향한 여정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산을 올라갈 때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수난을 기억했습니다. 정상에 도달하는 데 1 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산은 해발 3,400 피트 

정도입니다. 모두가 정상에 도착한 다음 아우구스투스 수사님은 성모성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후 지향과 기도를 바치고 마을 예배당으로 걸어 갔습니다. 마을에서는 우리를 반겨주었고 물도 

마시고 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사는 사이프리안 댕 신부님께서 

집전하셨습니다. 

미사 후, 강둑에서 점심식사를 했는 데,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나무가 푸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마을 예배당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도 전례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여서, 회상의 날은 큰 결실로 거두었습니다. 

선물 – 작년 한 해에 40 명의 새로운 MLC 가족을 맞이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도전 - 여전히 모든 일에 있어 SM 수사님들과 수녀님들의 안내와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문제가 가장 큰 도전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마리아니스트 형제 

자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라이야 산제이, 인도 대표 

 

 

 

 

 

 

 

 

 

 

 

 

 

 

 



 

 


